회의 보고서 
회의명 :  국제운수노련, 선원 분과 회의

일  시 :  2010년 3월 16일
장  소 :  독일, 베를린

참석자 :  방동식 위원장, 김혜경 코디네이터
독일 노조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브라이언 오렐 의장의 개회사로 개회되었다.   임시 의제는 다음과 같고, 원안대로 의제는 채택되었다.  1) 임시 의제의 채택 2) 해적을 둘러싼 최신 상황 3) STCW 협약 및 안전 승무 정원 검토 4) FOC 캠페인 검토 5) 기타 사항(사전 고지)

선원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의 공격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은 선원의 무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선주나 itf 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임을 인식하다.  나가서 이는 자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임을 공통 인식하다.  나가서 유엔 차원의 공동 대처가 현실적이며, 현재 각국 정부에서 파견한 군대/함정의 활동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다.  소말리아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으나 실현성은 희박해 보인다.  30% 이상의 회사가 사설 경비 회사를 이용하여 선박과 선원을 보고하고 있는 점도 인식하였다.  인질로 잡힌 선원의 몸값 문제에 있어 일부 정부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선원의 조속한 선박이 어려워지고 있고, 영국 사관노조에서는 선원의 무장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50/50의 결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하다.  소말리아의 방송사를 활용하여 현지민에게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말리아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알리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아시아 및 러시아 노조, 미국 노조가 발의한 결의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추후 미국 노조에서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측면으로 인질로 잡힌 선원의 후 정신적 후유증,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인식하고 별도의 진정한 후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하다. 

기국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 국인 경우 기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 비난하고, 선주와 함께, 기국 정부에 압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다.   Itf 의 무장 강도 및 해적에 대한 전략 및 정책을 변경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인식하고 검토하기로 하다 

사무국에서는 5월 2째주 마닐라에서 아태지역 회의 및 선원 회의 개최를 알리다.  

사무국의 존 밴브리지는 imo 내 stcw 협약의 안전 승무 정원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보고하다.  Itf 에서는 계속하여 imo 에 직원을 파견하여 논의 과정에 참가하기로 승인하다. 

편의치적 캠페인은 공정실행 위원회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사무국내 선원 권리 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센터는 법률 자문인 디어도르가 책임자로 일하면서, 선원신탁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주 업무는 연구, 교육, 훈련 및 선원의 권리와 관련한 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무소는 런던 사무국내 두고, 자문 위원회를 둔다.  지금부터 9월까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해운/노조/국제법 전문법률가, 학계, 노조 기타 지원 단체와 네트워크 구성하여 1년의 업무 계획을 짜고 웹 싸이트도 개설하기로 하다.  선원 위원회 및 신탁 위원회에 매년 활동 보고를 해야 하고, 심포지움을 열 수도 있다. 

EU 내 기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센터가 맡아 주기를 희망하기도 하다.  공식적인 업무는 2010년 9월 23일 국제 해사의 날 개소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다. 

기타 사항으로 노르웨이 노조에서 제출한 Norwegian Continental Shelf 의 사회적 덤핑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하다. 

보고자 : 방 동 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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